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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언

우리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지형의 영향으로 기후의 지
역적인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기후특성을 지역으로 구분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꾸준히 
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대기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. 농업분야에서
는 과거와 현재의 농업기후지수를 비교․분석 연구, 국내 기온 및 강수량과 같은 기후인
자의 시․공간적 변화 연구 및 이상기상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.

최근의 기후변화는 계절별, 지역별로 변화폭이 다르며, 이와 같은 기후변화현상은 농작
물 재배 조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. 작물 생육과 생산량에 가장 많은 
영향을 미치는 기후인자들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농업기후지대는 작물 생산량 평가, 

작물 생육 제한요인, 작물재배적기평가, 생산량 비교,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사용되고 
있다(Williams et al., 2008; Araya et al., 2010). 국내에서 농업기후지대는 최 등(1985)이 10

년간 기후자료(1973-1982)를 바탕으로 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인자를 이용하여 남
한을 벼 재배를 위해 19개의 농업기후지대(제주도 제외)로 구분하였다. 농업기후지대는 
벼의 안전재배기준, 벼 생산성 평가, 농업지대별 잡초발생 연구, 기상재해 대책, 온실가스 
배출 평가 등 농업연구에 활용되고 있다(심 등, 2013). 하지만 농업기후지대는 농업경제 
혹은 농사시스템과 여러 환경요인, 특히 기후와 특징적인 상호관계를 보이고 농작물의 
재배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평년 기후에 맞추어 행해지기 때문에, 최근의 변화된 기후
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농업지후지대는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. 따라서 본 
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벼 작물기준 농업기후지대의 기상요소를 연대별 비교․분석
하여 농업기후지대 재구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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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재료 및 방법

농업기후지대는 벼 작물을 기준으로 구분한 내륙의 19개 지대에 제주도를 포함한 총 
20개 지대로 구분하였다. 각 농업기후지대별 기후특성의 비교․분석을 위해 기상청 방재
기상정보포탈서비스(https://metsky.kma.go.kr)에서 제공하는 1971～2010년 동안 62개 지점의 
기상자료(일 평균기온, 강수량 및 일조시간)를 사용하였으며, 비교 연대는 1970년대(197

1～1980), 1980년대(1981～1990), 1990년대(1991～2000), 2000년대(2001～2010)로 구분하였
다. 각 농업기후지대의 연대별 기후인자 비교는 분산분석(Analysis of Variance, ANOVA)을 
이용하였다. 

3. 결 과

1970년대, 1980년대, 1990년대, 2000년대 일평균기온은 각각 12.0±0.14 ℃, 11.9±0.13 ℃, 

12.2±0.14 ℃, 12.6±0.13 ℃이었다. 그리고 각 연대별 강수량은 1270.3±20.05 mm, 

1343.0±26.01 mm 1350.6±27.13 mm, and 1416.8±24.87 mm었다. 각 연대별 일조시간은 
421.7±18.37시간, 2352.4±15.01시간, 2196.3±12.32시간, 2146.8±15.37시간이었다(Fig. 1). 일평
균기온 및 강수량은 연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(일평균기온: df=3, 

F=2.708, p=0.046; 강수량: df=3, F=5.307, p=0.002). 특히 197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에 
두 기후요소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. 이에 반해 일조시간은 연대별로 유의한 감소를 
보였으며(df=3, F=26.181, p<0.001), 1970년대와 비교하여 1990년대 이후 유의하게 감소하
였다.

20개 농업기후지대의 연대별 기온변화 정도는 Fig. 2와 같다. 태백준고냉지대, 영남내륙
산간지대, 호남내륙지대, 남서해안지대, 동해안중부지대의 5개 농업기후지대를 제외한 15

개 농업기후지대에서 연대별 기온이 유의하게 변화하였다(p<0.05). 특히 중부내륙지대(1.2 

℃), 소백서부내륙지대(1.1 ℃), 동해안남부지대(1.1 ℃)가 197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
가장 많이 증가하였다. 

연대별 각 농업기후지대의 강수량은 대부분의 농업기후지대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
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(p>0.05)(Fig. 2). 단지 태백준고냉지대의 강
수량은 1970년대 1117.9mm에서 2000년대에 1444.1mm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(df=3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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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=2.306, p=0.094). 농업기후지대 평균 강수량은 연대별 차이를 보인 반면, 각 농업기후지
대별 강수량은 연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각 농업기후지대별로 강수량의 변이가 
1970년대 176.1mm, 1980년대 204.8mm, 1990년대 216.8mm, 2000년대 200.8mm 연대별로 
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 

일조시간은 중북부내륙지대, 소백서부내륙지대, 동해안북부지대, 동해안남부지대, 제주
도의 5개 농업기후지대를 제외한 15개 농업기후지대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(p<0.05), 

중부내륙지대 및 태백고냉지대의 일조시간 감소가 두드러졌다(Fig. 2).   

기온, 강수량, 일조시간의 각 농업지대별 지역적 변화율의 차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한
반도의 지형적 특징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.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, 강수, 일
사 등과 같은 농업기후자원의 국내 분포는 지역별, 시기별로 항상 변화하며, 그 변화폭도 
다르기 때문에 작물, 특히 벼 재배에 큰 영향을 미친다.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최근의 기
후특성 및 작물생육인자의 특성을 반영한 농업기후지대 재구분을 위한 연구에 지초 자료
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. 

Fig. 1. 연대별 기후인자 비교(상) 및 연도별 기후인자 변화 양상(하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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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2. 농업기후지대의 연대별 평균기온(좌), 강수량(중), 일조시간(우) 변화. A: 1970s, 

B: 1980s, C: 1990s, D: 2000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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